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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지난 8월 2일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

센터(센터장 임유진)는 일산서구‘뜨렌

비팜’열대농장에서「엄마의 나라를 알

고 싶어요」라는 가족체험 프로그램을 

실시하였다. 

  동남아지역의 다양한 열대작물에 대

하여 알아보기, 농장 견학하기, 엄마나

라 음식 요리실습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

었으며, 11가족 총 32명이 참여하였다.

  체험에 참여한 가족들은‘열대에서만 

볼 수 있었던 파파야, 모링가, 사탕수

수, 사탕무, 바나나, 커피나무 등을 고양

시 농장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

다’며 사진을 찍으며 즐거워했다. 

  이어 요리시간에 솜땀(파파야 샐러

드), 팟타이(볶음 쌀국수), 반짱느엉(베

트남 피자) 등 엄마의 진두지휘 아래 

함께 요리하며 음식을 완성했다. 아빠

들도 능숙하게 혹은 서툴지만 함께 요

리에 참여하며 그 의미를 높였다. 

  베트남, 캄보디아 등 동남아지역 국가

에서 온 결혼이민여성들은“고향을 떠

올릴 수 있는 그리웠던 풍경도 보고, 음

식을 직접 만들어 가족이 함께 먹을 수 

있어서 기쁘다”고 말했다.

  이번 체험프로그램은 경기도고양교

육청 초등교육과 지원으로 이루어졌다. 

박영진 장학사는 "엄마 나라 이해를 높

임으로써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한국의 

문화와 엄마 나라의 문화를 함께 이해

하며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부모와 자

녀와의 관계를 증진시키고자 기획되었

다"고 전했다. 

  임유진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

은 "여름방학을 맞아 다문화 자녀들이 

아열대 농장 체험을 하면서 가족간의 

소통과 존중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된 

것 같다"며 경기도고양교육청에 감사함

을 표했다.                     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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